
 

 

보도자료 (2020.02.04)  

문의 : ㈜랩지노믹스 신영준 차장 (031-628-0725)/ / thanks@labgenomics.com 

    

배포 직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지노믹스, 유전성 대사질환 선별검사 IMS 플러스 출시 

 

- 유전성 대사질환 선별검사 IMS에 선천성 난청질환 검사 추가 

- 소량의 혈액으로 질환의 발현과 연관된 병원성 변이 조기 발견 가능 

 

분자진단 헬스케어 전문기업 랩지노믹스(084650, 대표이사 진승현)는 4일 신생아 유전성 

대사질환 선별검사 아이엠에스(IMS: Inherited Metabolic disease Screening)에 선천성 난청질환 

검사를 추가한 아이엠에스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랩지노믹스는 2019년 1월 NGS (차세대 유전자분석)기술을 이용하여 21개의 유전자에서 이미 

알려진 병원성 변이 영역을 분석하는 검사로 고셔병, 헌터증후군을 포함한 리소좀 축적질환 

13종, 대표적인 구리대사이상 질환인 윌슨병, 안데르센병을 포함한 당원축적질환 7종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이엠에스를 출시한 바 있는데, 아이엠에스플러스는 난청질환 6종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현재 신생아에게 시행되는 대사이상 선별검사의 경우, 신생아의 체내에 쌓인 대사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지만 아이엠에스(IMS) 테스트는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분석하여 병원성 변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유전성 대사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구리대사이상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함께 아이엠에스(IMS) 

플러스 검사를 병행하면 보다 확대된 유전성 대사질환을 선별해 낼 수 있으며, 질환들의 특성 

상 장기 및 뇌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예방적 치료를 위해서 신생아에게 

검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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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랩지노믹스 CI 1부  

 

 

 

 

 

 

 

 

 

 

 

 

 

 

 

 

 

 

 
 


